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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사람들은 나를 잘 챙겨주거나 내 이야기를 잘 들

어주는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인터넷매체‘인사이트’(insight.co.kr)에 따르면 한국의 

결혼정보회사 가연은‘이성과의 술자리’에 대한 남녀

의 생각을 조사해, 최고의 이성과 최악의 이성을 알아

봤다고 밝혔다.

가연은 지난 6월 9일부터 22일까지‘술자리에서 가장 

매력 있는 이성’에 대한 미혼남녀 194명(남 93, 여 101)

의 의견을 들어봤다. 

그 결과‘고민·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(39.2%)’와   

‘물이나 안주를 챙겨줄 때(33.5%)’가 1, 2순위로 나

타났으며,‘그만 마시라고 챙겨줄 때(16%)’,‘술을 사

줄 때(7.2%)’,‘가벼운 스킨쉽을 할 때(4.1%)’순으로 

이어졌다.

실제로 술을 마시면 이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

는‘비어고글효과’처럼, 10명 중 4명 정도가 내 이야기

를 잘 들어주는 이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. 

먹을 것을 챙겨주거나 주량을 조절해주는 등 나에게 신

경을 써주는 배려 있는 행동도 이성에게 어필 포인트인 

것으로 보인다.

이 회사는 지난 

6월 23일부터 7

월 6일까지 또 다

른 설문을 통해 

미혼남녀 205명

(남 108, 여 97)

이‘용서할 수 없

는 이성의 술버

릇’을 조사했다. 

그 결과‘폭력적인 모습(45.9%)’이 1위로,‘했던 말 무한

반복(21%)’이 2위로 나타났다. 

이밖에‘지나친 스킨쉽(18.5%)’,‘필름 끊기기(7.8%)’, 

‘펑펑 울기(2.4%)’가 뒤를 이었다. 기타 의견(4.4%)으

로는‘음담패설’,‘시비 걸기’,‘술값 안 내려고 하기’등

이 있었다.

조사 결과‘최고의 이성’으로 남성은‘물·안주를 챙

겨주는 사람(39.8%)’을, 여성은‘고민·이야기를 잘 들

어주는 사람(44.6%)’을 선택해 남녀 의견이 구분되는 

경향을 보였다.‘최악의 이성’으로는 남녀 모두‘폭력적

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(45.4%, 46.4%)’을 꼽았다.

이 회사의 한 커플매니저는“적당한 술자리는 상대와 

친밀도를 높일 수 있지만, 과도한 음주와 주사는 오히려 

관계를 망칠 수 있다.”라며“이는 내숭이 아닌 상대방에 

대한 매너로서, 술자리에서 예의를 갖추고 최악의 이성

이 아닌 최고의 이성이 되기 위해 신경 쓸 필요가 있다.”

라고 조언했다.

이어“상담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원하는 이성상의 음

주·흡연 여부도 함께 체크한다. 연인과의 음주 데이트

를 로망으로 꼽는 경우도 있고, 주량이 비슷한 사람과 

만나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.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체

크해 만남에 반영하고 있다.”라고 전했다.

“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이성이 매력적”


